
- 229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2. Vol. 17, No. 1, 229 - 242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중재효과

이 정 민      김 미 리 혜†      김 정 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 관계에서 반추사고 또는 걱정에 대

한 사고를 반복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정의되는 메타인지와 정서지능과 그 개념이 유사한 메

타기분의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소재 고등학생 396명(남자 259명, 여자 

13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척도, 단축형 메타인지 질문지, 특질 메타기분 척도, 우울증 척도, 

불안 척도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 메타인지, 메

타기분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 관

계에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호작용 영향력은 부정적 정서 수준에 따라 달랐다. 메타인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메타

기분이 적을수록,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았다. 부정적 정

서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메타인지가 많을수록, 메타기분이 적을수록 인터넷에 중

독 될 위험성이 높았으나, 단 메타인지가 적을 경우에는 메타기분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인터넷 중독, 청소년, 고등학생, 부정적 정서, 우울, 불안, 메타인지, 메타기분, 정서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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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중독자가 증

가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신체적 건강문제

와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한다(Beard & Wolf, 

2001). 김병구 등(2008)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99.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한다. 이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수의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을 물질중독과 흡

사한 생리적 의존성과 내성, 금단 증상을 동반한 

행동장애로 본다(이형초, 2002). 신경생리학적 연

구들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자는 증상 및 뇌 활성

화 영역이 물질중독자와 유사하고, 중독 전부터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

었다. Chen 등(2003)이 남자 대학생 6명을 대상으

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의 뇌 활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

의 활성화된 뇌 영역은 물질중독자와 유사했고, 

평소 인터넷 사용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요 우울

증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우반구 활성화 패턴이 

나타났다. 나아가 Ko 등(2009)은 인터넷 중독자와 

통제집단 참가자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자극단서를 노출하는 동안의 뇌 활동을 비

교 실험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자는 통제집

단 참가자에 비해, 뇌 활성화 영역에서 물질중독

자와 더 유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반구 역시 더욱 

활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의 남상

천과 송기상(2010)은 남자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자극단서를 노출하는 동안 뇌 활성

화 영역을 실험한 결과, 우울 및 불안이 연관된 

중뇌 변연계가 활성화 되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하여, 우울과 불안이 인터넷 중독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많다. 

인터넷 중독자의 습관과 개인적 특성을 조사․분

석한 Young과 Rogers(1998)에 따르면, 인터넷 중

독자는 중독 이전부터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지

고 있었고, 그 중 54%는 우울증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Wan과 Chiou(2006)의 조사에 의하면, 불

안증상이 있는 개인은 불안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인터넷에 

중독되었다. 또한 Lee 등(2008)이 인터넷 중독자 

91명의 유전형질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중독자들

의 세로토닌 이동 유전자인 5-HTTLPR 유전형질

이 우울증 환자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Davis(2001)와 Davis, Flett 및 Besser 

(2002)의 인터넷 중독의 인지-행동적 이론

(Cognitive-Behavioral Theory)과 Spada, 

Langston,  Nikevic 및 Moneta(2008)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우울과 불안을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

로 보았다. Davis(2001)의 이론에 따르면, 우울하

거나 불안한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스트레스 해

소와 같은 강화를 받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빈

번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부적응적 인지를 갖게 되어 중독에 이

른다. Spada 등(2008)은 Davis(2001)의 이론에 기

초하여 대학생 87명(남성 56명, 여성 41명)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인터넷 중독의 원인인 우울과 

불안이 부적응적 인지를 매개로 하여 더 쉽게 중

독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증명하였다. 

한편 우울과 불안은 상당히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육성필, 김중술, 1997), 과거 연구들은 우울

과 불안을 통합하여 부정적 정서로 보았다(Davis,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우울과 불안을 통합하

여 부정적 정서로 보고자 한다. 부정적 정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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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심리장애와 연관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므로(Neivid, Rathus & Greene, 2008),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

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뿐만 아니라 특성 또는 결

과로도 연구되었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가 인터넷 

중독의 원인인지, 특성인지 혹은 결과인지를 구별

하기는 쉽지 않다(Shaffer, Hall & Vander, 2000). 

이에 따라,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은 그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게 시사되었고, 인터넷 중독의 예

방 및 개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은 상기한 선행연구

들에서 일관성 있게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

므로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 중재변

인의 존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중재변인은 개입

변인 혹은 과정변인(Baron & Kenny, 1986)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는 역할을 한다(MacKinnon, 2008).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 중재변인이 개입되면, 독립

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직접경

로에서 중재과정이 포함된 간접경로로 변하면서 

중재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인과성이 없어 보

이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중재변인

의 개입으로 인과성을 보이게 된다. 또한 중재변

인은 종속변인에 영향력이 없던 독립변인과 상호

작용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친다(Baron & 

Kenny, 1986; Cohen, Cohen, Leona, & West, 

2003).

본 연구에서는 중재변인을 Wells의 메타인지

(Metacognition)와 Salovey의 메타기분(Meta- 

Mood)으로 상정하였다. Davis(2001)에 의하면, 인

터넷 중독 원인인 개인의 내적 인지는 부적응을 

초래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이다. 메타인지와 메타

기분은 인지적 처리과정으로서 개인의 부적응과 

연관이 깊으며 부정적 정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

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메타인지란 "사고에 대한 사고" 또는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한 인식"으로, 개인의 문제해결이나 

학습 과정에서 계획 및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진행과정을 점검·수정하며, 최종적으로 결과를 반

성·평가하는 사고 기능이다(Flavell, 1976, 1979). 

본 연구에서는 Flavell(1976, 1979)의 메타인지 개

념을 걱정(Worry)에 대한 사고로 재조명한 

Wells(1999)의 방식대로, 반추 또는 걱정에 대해 

반복 사고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메타인지를 

정의하였다.

Wells와 Matthews(1994, 1996)의 자기조절실행

기능 이론(Self-Regulatory Executive Function 

:S-REF)에 의하면, 메타인지는 개인에게 경직된 

사고, 자기 초점화된 주의, 반추형태의 보속적인 

사고패턴 등 부적응적인 대처반응을 유발하여 부

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한다. 그리고 메타인지는 

여러 연구에서 개인의 반추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Wells, 2005), 부적응적인 반응양

식에 기초하여 결과적으로 다양한 정신병리와 흡

연의존(Spada, Nikevic, Moneta, & Wells, 2007), 

알코올 중독(Spada & Wells, 2006, 2009), 인터넷 

중독(Spada et al., 2008)과 같은 행동장애 및 부

적응을 유발, 발달,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타기분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을 자기 

반성적 수준에서 평가, 감시, 조절하는 인지적 처

리 과정이며(Mayer & Gaschke, 1988), 개인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에 대한 정보처리활용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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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는 점에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t)

으로 불려진다(Mayer & Salovey, 1993). 메타기

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메타기

분 정도에 따라 우울감,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적

응력 등이 개인별로 다르다(Mayer, Salovey, 

Kaufman, & Blainey, 1991; Mayer & Stevens, 

1994).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1995)의 스트레스 사건 이후 유발된 부정적 

정서와 반추사고, 메타기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에서 부정적 정서는 반추사고와 정적관계를 가지

는 반면, 메타기분과는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과 메타기분과의 관

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메타기분과 

부적상관을 보이고(조소현, 2005), 아동 및 청소년

들의 메타기분 점수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것(안혜영, 200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를 인터넷 중독의 중요

한 요인으로 보고, 부정적 정서의 보다 구체적인 

영향력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부정적 정서, 인

터넷 중독, 메타인지, 메타기분 간의 관계를 밝히

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 

정서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위인지와 상위-기분의 중재변인을 가정하고, 중

재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2개소 고등학교 1-3

학년 학생들 424명이 참가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는 무성의하게 응답한 28명을 제외한 396명

(남자 259명, 여자 13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17.43세(SD= .73)이었다. 

측정 도구

인터넷 중독 척도 (IAS: Internet Addiction 

Scale). 인터넷 중독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6)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한국

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총 

20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응답한 총 점

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증세가 심각한 것이

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이었다.

부정적 정서 척도. 부정적 정서의 평가를 위하

여 우울과 불안 척도의 합계를 이용하였으며, 우

울과 불안 척도는 다음과 같다. 

우울증 척도(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등

(1961)이 개발한 척도를 이영화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들

은 총 21문항에 대해 4점 척도(0=전혀 아니다. 3=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답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이다. 이

영화와 송종용(1991)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0.98이고 반분신뢰도는 0.91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이었다. 

불안 척도(BAI: Beck Anxiety Inventory). 

불안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등(1988)이 개발

한 척도를 육성필과 김중술(1997)이 번안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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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총 21문항

에 대해 4점 척도(0=전혀 아니다. 3=매우 그렇다)

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답한 총 점수가 높

을수록 불안 정도가 심한 것이다. 육성필과 김중

술(1997)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었다. 

메타인지 척도 (MCQ-30: Metacognitions 

Questionnaire -30). Cartwright-Hatton와 

Wells(1997)가 제작한 메타인지 질문지를 Wells와 

Cartwright-Hatton(2004)가 단축형으로 제작한 것

으로, 설순호, 권석만 및 신민섭(2007)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긍정적 신념

(positive belief), 사고통제(need to control 

thoughs), 인지적 자신감(cognitive confidence), 

부정적 신념(uncontrollability and danger), 인지

적 의식(cognitive self-consciousness)의 5가지 하

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총 30문항

에 대해 4점 척도(0=동의하지 않음, 3=매우 동의

함)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설순호 등(2007) 연구

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

적 합치도 계수는 .90이었다.

메타기분 척도(TMMS: Trait Meta-Mood 

Scale). 메타기분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

(1995)이 개발한 특질 메타기분 척도를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척도는 정서인식, 정서주의, 정서개선의 3가

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총 

21문항에 대해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5=

거의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수정

과 이훈구(1997)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이

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다.

분석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 관계

에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중재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정적 정서, 메

타인지, 메타기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 살

펴보았다.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인 인터넷 중독에 있어 부정적 정서, 메타인

지, 메타기분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단계1, 단계1에 

이원 상호작용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단계2, 단계2

에 삼원 상호작용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단계3을 

구분해 각 단계별 R² 변화량 유의성 여부를 평가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12.0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

다. 표1에서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은 정적상

관을 보였다. 중재변인인 메타인지와 부정적 정서, 

인터넷 중독은 각각 정적 상관을, 메타기분과 부정

적 정서, 인터넷 중독은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위계적 회기분석 결과를 표2에 제시하였다. 표2

에서 단계1, 단계2, 단계3의 설명 변량(R²)이 각각 

48%, 50%, 51%에 해당하고, 설명 변량의 변화량

(△R²)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정적 정서, 메타인지, 메타기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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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1 2-2 3 4

1. 인터넷 중독  

2. 부정적 정서  .41**

2-1. 우울  .37**  .86**

2-2. 불안  .35**  .91**  .57**

3. 메타인지  .49**  .56**  .43**  .52**

4. 메타기분 -.49** -.10* -.17** -.03 -.01

평균 43.16 22.94 11.05 11.90 34.15 50.48

표준편차 12.52 16.61 8.28 10.45 13.65 10.73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396)

* p<.05  ** p<.01   

단계 β t R² △R² △F

1 부정적 정서   .14  3.23**

  .48  .48*** 120.93***메타인지   .40  9.30***

메타기분  -.47 -12.77***

2 부정적 정서   .08  1.60

  .50  .03***  66.80***

메타인지   .36  5.83***

메타기분  -.32 -6.12***

부정적 정서×메타인지   .41  4.49***

부정적 정서×메타기분  -.24 -3.44**

메타인지×메타기분  -.17 -2.82

3 부정적 정서   .07  1.47

  .51  .01**  59.75***

메타인지   .33  5.17***

메타기분  -.28 -5.27***

부정적 정서×메타인지   .61  5.44***

부정적 정서×메타기분  -.28 -3.89***

메타인지×메타기분   .01   .10

부정적 정서×메타인지×메타기분  -.32 -3.01**

표 2.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정적 정서, 메타인지, 메타기분의 위계적 회귀분석

** p<.01  *** p<.001   

단계1에서 부정적 정서(β=.14, t=3.23, p<.001), 

메타인지(β=.40, t=9.30, p<.001), 메타기분(β=-.47, 

t=-12.77, p<.001)의 독립변수는 인터넷 중독에 미

치는 영향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단계2에서 부정적 정서(β=.08, t=1.60)와 메타인

지×메타기분(β=-.17, t=-2.82) 독립변수는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메

타인지(β=.36, t=5.83, p<.001), 메타기분(β=-.32, 

t=-6.12, p<.001), 부정적 정서×메타인지(β=-.41, 

t=4.49, p<.001), 부정적 정서×메타기분(β=-.24, 

t=-3.44, p<.01)의 독립변수는 인터넷 중독에 미치

는 영향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단계3에서 단계2와 동일하게 부정적 정서(β

=.07, t=1.47)와 메타인지×메타기분(β=.01, 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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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중재효과

독립변수는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지 않았다. 반면, 메타인지(β=.33, t=5.17, p<.001), 

메타기분(β=-.28, t=-5.27, p<.001), 부정적 정서×

메타인지(β=.61, t=5.44, p<.001), 부정적 정서×메

타기분(β=-.28, t=-3.89, p<.001), 부정적 정서×메

타인지×메타기분(β=-.32, t=-3.01, p<.01)의 독립

변수는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상기한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을 보면, 부정적 정서 점수와 메타인지 점

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메타기분은 부정적 정서 점수와 

메타인지 점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정적 정서 점수가 낮은 경우, 메타인지 점수

가 높으면 메타기분 점수와 인터넷 중독 점수는 

반비례하는 반면, 메타인지 점수가 낮으면 메타기

분 점수와 인터넷 중독 점수는 관련이 없어 보인

다.

부정적 정서 점수가 높은 경우, 메타인지 점수

에 상관없이 메타기분 점수와 인터넷 중독 점수

는 반비례 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

계에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중재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중재변인인 메타인지와 부정

적 정서, 인터넷 중독은 각각 정적 상관을, 메타기

분과 부정적 정서, 인터넷 중독은 각각 부적 상관

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메타인지가 많고 메타기분이 적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며, 선행연

구들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정서, 메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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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기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정서가 인

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보

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정서, 메타인지, 메타기분의 각 변인이 

상호작용하는 경우, 부정적 정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어졌지만, 부정적 정서가 독립

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보다 인터넷 중독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메타인지나 메타

기분이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메타인지나 메

타기분에 따라 부정적 정서는 인터넷 중독에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청소년

들의 부정적 정서의 정도가 비슷할지라도, 개개인

의 메타인지나 메타기분의 정도에 따라 인터넷 

중독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상기한 바,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조절작용을 부정적 정서 수준에 따라 

나누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메타인지가 많을수록, 메

타기분이 적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

다.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도 마찬가

지로 메타인지가 많을수록, 메타기분이 적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지만, 단 메타인지가 

적을 경우에는 메타기분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메타인지는 개인에게 한 가지 생각이나 걱정에

만 초점화된 주의나 반추사고와 같은 부적응적 

대처반응을 일으키는 인지처리과정이고(Wells & 

Matthews, 1994), 메타기분은 정서지능으로서 개

인이 삶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다(Mayer, Caruso & Salovey, 2000). 메타

인지가 많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에 초점화된 주

의를 사용하거나 반추하기 때문에 정서적 어려움

이나 스트레스가 증폭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메

타기분이 많은 사람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잘 대처하여 긍정적이고 적응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인지가 많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메타기분이 많으면 메타인지로 야기된 정서적 어

려움에 긍정적이고 적응적으로 대처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낮아지지만, 메타기분이 적으면 메

타인지로 야기된 정서적 어려움을 상쇄시키지 못

하여 인터넷에 중독될 위험성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은 서로 길항작

용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증감시켜 인터넷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 수

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고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메타기분이 특히 중요하지

만,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메타기분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이유로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

은 메타인지가 적을 경우 메타기분이 인터넷 중

독에 영항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와 같이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조절작용

에 따라 인터넷 중독이 예측되므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Teasdale(1999)과 Wells와 King(2005)에 의하면, 

부적응을 유발하는 메타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는 메타인지 자각(Metacognition Awarenes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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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따라서 메타인지 자각을 증대하기 위한 

중재, 가령 마음챙김(Mindfulness) 훈련이 인터넷 

중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lls(2005)

도 마음챙김을 권장하면서, 반추사고나 걱정에 대

한 사고를 반복하는 메타인지를 줄이고 보다 적

응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정은실과 

손정락(2011)의 연구에 의하면, 마음챙김 기반 인

지치료(MBCT) 프로그램은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모두에 유의한 치료효과를 나타냈고, 김정모

(2011)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의 정서지능과 사회성

이 향상되었다. 이외에도, 정서마음챙김은 주의의 

초점을 순간순간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두기 

때문에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정서 상태에 

대한 주의를 높일 수 있어서(신아영, 김정호, 김미

리혜, 2010).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재변인인 메타인지와 메

타기분의 하위변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하위변인들이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먼저, 메타인지의 하위변인에는 반추사고가 이롭

다고 믿는 긍정적 신념, 반추사고가 자신을 압도

하거나 위험한 사고라 믿는 부정적 신념, 자신의 

기억을 비 확신하는 인지적 확신, 자신의 사고가 

통제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사고조절 필요성, 자신

이 가진 사고와 주의의 초점을 모니터하는 인지

적 의식이 있다(Wells & Cartwright-Hatton, 

2004). 이 5가지의 하위변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은 

특정 사고를 자신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목

적으로 반추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메타기분의 

하위변인에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정서인

식, 정서에 대한 주의집중인 정서주의, 불쾌한 정

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서개선이 있다(Slovey et 

al., 1995). 이 3가지 하위변인들은 정서를 인식하

거나 주의집중 할 수 있는 능력과 부정적 정서를 

개선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김진영과 고영건(2007)의 조사에 의하면, 과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개인에게 있어 정서인

식은 많고 적음에 따라 부정적 정서 조절에 영향

을 미쳤지만, 정서주의와 정서개선은 부정적 정서

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메타인지와 메타기

분의 각 하위변인들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영

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

의 각 하위변인들 간의 다양한 중재효과가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추후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

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와 메타

기분의 하위변인들 간의 영향력과 중재효과를 검

토한다면, 인터넷 중독의 보다 구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중재변인인 메타인지와 메타기

분은 모두 상위적인 인지처리과정이고 개인의 부

적응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 간에는 상

관관계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Ciarrochi, Forgas 및 Mayer(2001/2005)에 의하면, 

메타기분은 이외의 개인 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연관성이 적고, 메타기분이 많은 사람들

은 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정적 정서들까지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좌

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메타기분의 

특성이 메타인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 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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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 상관 및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관

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메타기분

의 명확한 특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보다 다양한 정

서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uls(2001)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는 개인에게 깊

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적응적인 사고능력을 

약화시키지만, 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심사숙고 능

력을 저하시키고 상황 판단오류를 증가시킨다. 이

러한 속성으로 볼 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개

인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적응적으로 사고하고 대처하지 못하여 인

터넷에 중독되지만,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개인

은 인터넷 중독 위험성을 무시하여 인터넷에 중

독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긍정적 정서

와의 관계도 다루고, 그 구체적인 변인 역시 우울

과 불안 외에 분노, 낙심, 행복, 호기심, 재미 등의 

다양한 정서와의 관계를 알아본다면 인터넷 중독

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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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Min Lee      Mirihae Kim      Jung-Ho Kim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metacognition and 

meta-mo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For this study, a sample of 396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296 boys, 137 girl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of the following: Internet Addiction Scale, Metacognitions Questionnaire, 

Trait Meta-Mood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Beck Anxiety Inventory. The data 

were analyzed by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ed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negative emotion, metacognition and meta-mood, on internet addiction. 

Thus, this study confirmed the moderating effect of metacognition and meta-mo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 and internet addiction. Interaction effect, between each 

variable and internet addiction, varied depending on the level of negative emotion. It was 

shown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metacognition and the lower the level of meta-mood, the 

higher risk for the adolescents to have high level of negative emotiont. Likewise, the higher 

the level of metacongnition and the lower the level of meta-mood, the higher risk of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who had low levels of negative emotion. However, with lower level 

of metacognition, meta-mood had no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internet addiction, adolescent, high school student, negative emotions, depression, 

anxiety, metacogniton, meta-mood,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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